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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'농지 은퇴직불 사업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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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령농업인 대상 은퇴직불과 은퇴직불형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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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=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은퇴직불사업 포스터

| 한스경제=주남현 기자 | 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은퇴 지원을 위해 농지이

양 은퇴직불사업과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사업을 추진중이다.

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보유 농지를 공사나 청년 및 후계농업인에게 이양하면 일정 기간 직불

금을 지급하는 제도로, 은퇴 이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.



여기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까지 활용하면 직불금과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.

광주지사에 따르면 현재(8월) 기준 19명이 농지연금에 가입, 2명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으로 약정한

것으로 파악됐다.

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5~10년간 공사에 임대하고 기

간 종료 후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이다.

가입자는 농지연금(최대 월 300만 원), 은퇴직불금(1ha기준, 월 40만 원), 농지임대료, 농지매도대금

(농지연금 채무액 제외)을 모두 수령 할 수 있다. 

가입조건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인이 3년 이상 보유한 농지, 또는 가입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'답'으로

경지정리가 된 농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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